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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Z세대의 청소년

들은 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원치 않는 폭언이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및 피해의 위험

에 늘 노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가장 널리 이용

하는 동영상 시청 플랫폼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

소년들의 유튜브 이용 특성을 살펴보고, 유튜브 과몰입이 어

떠한 심리적 경험을 통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332명의 중고등학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장르에서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남녀 청소년 모두 유튜브 과몰입

이 폭력적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켜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

년의 경우, 유튜브 과몰입으로 인한 폭력적 콘텐츠 노출 증가

가 차례로 공격신념, 즉 공격행동이 정당하고 가치 있다는 생

각을 증가시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부가적인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과정에 

대한 검증 가능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의 

예방과 개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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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을 통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이중매개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332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변인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이용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 간에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장르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으며, 유튜브 과몰입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에서는 남자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의 경우, 유튜브 과몰입,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공격신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유튜브 과몰입과 공격신념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둘째,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유튜브 과몰입의 직접효과는 남녀 청소년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녀 청소년 모두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를 통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나,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 경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의의와 사이버불링 예방 및 교육에의 함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유튜브 과몰입,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공격신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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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시대의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이른바 ‘Z세대’로,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으며(강민정, 정은주, 조해윤, 2020), 

현실과 사이버 영역의 생활 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고, 기성세대에 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영역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보인다(권진, 김보람, 2019). Z세대 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불링에도 적용되어 현실세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이 가상공간으로 확대되

기도 하며, 현실 세계의 괴롭힘 피해가 사이버불링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도 자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사이버불링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증가

하면서(강희숙, 2021), Z세대 청소년들의 특성과 맞물려 사이버불링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폭언 및 거짓 정

보를 유포하는 것으로(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3),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욕설, 명예훼손, 비방, 위협 등의 반복적인 가해행위를 의미한다(Hinduja & Patchin, 

2007). 사이버불링은 일반적인 괴롭힘(bullying)과 마찬가지로 가해와 피해의 경험으로 구분

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가해만을 의미할 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cyberbullying perpetr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피해경험(cyberbullying victimization)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Polanin et al., 2022). 즉,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가해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학계에서 사이버불링이

라는 용어는 사이버폭력, 사이버왕따, 사이버괴롭힘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

며, 이들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2021)에서 청소년 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은 14.1%이며, 피해 경험은 23.4%로 보고되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폭력 가해 대상은 ‘친한 친구(40,4%)’, ‘전혀 모르는 

사람(39.5%)’, ‘얼굴만 아는 사이(12.5%)의 순서였으며,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전혀 모르는 

사람(47.0%)’, 친한 친구(29.6%)’, 얼굴만 아는 사이(20.8%)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폭력 가해 혹은 피해 경험이 꽤 흔하며, 친구나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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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불링 중에서도 또래에 의한 사이버불링은 반복성, 의도성, 힘의 불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괴롭힘(bullying)의 개념과 더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며, 현실세계에서의 괴롭힘과 연계되

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피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은 신체적 

폭력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Litwiller & Brausch, 20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이버불링 피해 청소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가출, 우울 등의 심리적･행동적 반응을 보이

며,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오태곤, 2013; Dehue, Bolman, 

& Vollink, 2008). 이처럼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는 청소년들의 발달과 일상생활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이버불

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폭넓게 탐색하고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과 달리 인터넷 사용시간, 익명성, 미디어 

과몰입 등 사이버 환경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영, 민정식 

2014).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집단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와 친숙한 Z세대라는 점, 그리고 사이버 환경 변인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과 상담을 통한 개입과 변화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사이버 환경 변인 중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스미디어(2022)의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10~60대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률은 평균 96.7%이며, 그중 10대는 지난 한 주 간 98.1%가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 플랫폼으로

는 유튜브가 91.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넷플릭스 54.8%. 인스타그램 35.1%, 네이버 

TV 22.1%, 쿠팡플레이 20.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이버 환경 변인 중 하나인 점(김혜영, 민정식, 2014)과 

함께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도 유튜브에 초점을 둔 연구가 특히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존 미디어 과몰입의 역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몰입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몰입은 반사회성 행동, 도덕성 저하, 

심리적 부적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en, 2020; Herrero, Urueña, 

Torres, & Hidalgo, 2019).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어떤 활동에 과몰입하느냐는 개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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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튜브 같은 특정 미디어에 대한 과몰입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콘텐츠를 고려하여 

과몰입의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과몰입과 중독의 개념을 구분하고 인터넷 게임이용과 관련하여 정의한 선행연구(김승옥, 

이경옥, 2007)에 따르면, 과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대한 몰입 정도가 과도한 수준에 이른 것으

로, 몰입의 긍정적 측면과 중독이라는 병리적 용어 가운데 위치한 특성이며, 몰입의 정도가 

지나쳐 무언가에 강박적으로 의존하고, 내성이 생겨 사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튜

브 과몰입은 유튜브 이용자가 이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시청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이용자의 신체와 심리적 건강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과몰입’의 개념

은 국내 미디어 과몰입 관련 연구들에서 의존, 과도한 사용, 중독, 중독경향 등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김유진, 조규판, 2016), 유튜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임상적 혹은 병리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에서 이를 중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중독 증상과 연속선 상에 있을 수 있으나 임상적･병리적인 관점을 

전제하지 않으면서 의미상 중독과 호환되어 사용이 가능한 비임상적 용어로서 유튜브 과몰입

을 사용하고자 한다.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간의 관계를 특정하여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기존의 

미디어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그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가령, 인터넷 과몰입은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소라, 정의롬, 2015), 스마트폰 과몰입은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오태곤, 201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튜브가 미디어 플랫폼의 한 종류이며, 사이

버불링 가해행동이 사이버 공간상의 공격행동인 점을 감안할 때, 유튜브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

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더하여 유튜브 과몰

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다양한 욕구와 동기를 가지고 유튜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시청하

는 동영상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lhabash & Ma, 2017). 예컨대, 청소년들이 유튜브에서 교육,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작

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소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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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튜브는 주로 시청하는 동영상의 장르에 따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지만, 청소년은 유튜브 수익구조의 특성상 주로 시청하는 동영상의 장르에 상관없이 폭력적

인 동영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주요한 수입원은 동영상 

시청 전 나타나는 프리롤(pre-roll) 광고와 동영상 시청 중간에 나타나는 미드롤(mid-roll) 

광고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유튜브 이용자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형진, 정효정, 2021).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유튜브 이용

자의 직접적인 후원, 조회수 등이 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폭력

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김형진, 정효

정, 2021). 폭력성이 높은 동영상들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이하림, 2016)가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수익을 얻기 위해 장르에 상관없이 폭력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이유로 폭력적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유튜브 알고리즘은 청소년들이 더 많은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잠재성을 

높인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동영상이 인기 동영상

으로 인식되어 이용자에게 자동 추천되며, 시청했던 동영상과 비슷했던 동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유튜브의 기능 중 하나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더라

도 폭력적인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될 수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를 시청할 경우, 

알고리즘 기능에 의해 더 많은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폭력적

인 콘텐츠에의 반복적인 노출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담긴 내용을 모방하거나 학습

함으로써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신소라, 2016).

실제로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많이 노출될 경우 그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영, 민정식, 2014; 신소라, 2016; Huesmann, 

Moise-Titus, Podolski, & Eron, 2003). 폭력적인 콘텐츠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검증한 잘 

알려진 실험연구로 ‘보보인형 실험’이 있다(Bandura, Ross, & Ross, 1961). 이 연구에서 청소

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에 나온 인물의 행동을 학습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들

이 폭력적인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면 그 속의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행동으

로 나타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폭력적인 콘텐츠(즉, 신체적 폭력 및 욕설, 협박 등이 

포함된 동영상)에 자주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포함한 공격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김경은, 최은희, 2012).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기제는 일반 공격성 이론(general aggression model)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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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 Bushman, 2001). 일반 공격성 이론에서는 개인적 변수와 상황적 변수가 

어떻게 공격적인 행동을 유도하는지를 기술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 및 장기적 과정으로 설명한다. 일반 공격성 이론의 단기적 과정에서 폭력적인 

동영상 시청은 공격적 인지와 감정을 점화시켜 개인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장기적 과정에서

는 시청자가 폭력적인 동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공격행동에 대한 인지구조를 변화

시킨다(한덕현, 이영식, 2013).

이처럼 폭력적인 콘텐츠에의 반복적 노출은 공격적인 신념과 태도, 공격적인 지각도식, 

공격적인 행동각본, 공격둔감 등의 인지도식을 강화시켜 폭력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한다(Anderson & Bushman, 2001). 이러한 공격적인 인지구조로의 변화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에 대한 억제가 풀리는 탈억제 현상을 유발하며, 이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만일 청소년들의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인 콘텐츠의 빈번한 노출로 

이어진다면, 이는 공격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즉, 청소년기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공격적 행동의 특정 

유형 중 하나이므로, 청소년이 유지하고 있는 공격행동 관련 도식인 공격신념과 밀접한 연관

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Machackova & Pfetsch, 2016). 

공격신념(beliefs supporting aggression)은 타인의 공격행동이 얼마나 수용가능 혹은 

불가능한지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신념을 지칭하는 용어로(손지영, 2003; Huesmann & 

Guerra, 1997),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동안 가정 등의 주변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뒤따른 결과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정유진, 

유미숙, 2012). 예를 들어, 청소년이 주변에서 공격행동을 자주 관찰하게 된다면, 청소년은 

공격행동이 타당하다는 내면화된 규준신념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며(정유진, 유미숙, 

2012), 특히 그러한 규준신념을 가진 청소년이 공격행동을 한 후 긍정적인 보상을 자주 받았

다면, 그 청소년은 공격행동이 효과적이라는 인지도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곽금주, 김하연, 

윤진, 1991). 이처럼 청소년이 자신의 공격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정당하고 가치

로운 도구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공격신념은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Andreas & Watson, 200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 피해자나 사이버불링과 관계가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공격신념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Kowalski, Giumetti, Schroeder, & Lattanner, 

2014), 공격신념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Wright & Li, 

2013). 또한 공격신념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뿐 아니라 동조나 방관 행동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혜빈, 이소연, 2021).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공격신념 수준이 높을 때 사이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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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가해행동이 증가하고,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동조하거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목격한 

상황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수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인 콘텐츠 노출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

념을 차례로 증가시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1 

참조). 그러나 유튜브 과몰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한 실증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주로 남학생이 가해자라는 연구 결과(이창호, 이경상, 2013)와 사이버불링 가

해행동 수준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Jing, Lannotti, & Jeremy, 2012)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결과(Mesch, 2009)가 혼재하는 등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

의 결론이 명확하지 못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청하며, 

남녀 간에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장르가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나스미디어, 2022), 각각 

선호하는 장르에 따라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정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공격신념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유진, 유미숙, 2012), 요컨대, 일부 선행연구에 기반할 때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은 성차에 민감하므로 그 차이를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유튜브 과몰

입이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을 통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도 성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변인들의 성차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유튜브 이용 특성(이용여

부, 시간 및 빈도, 주로 시청하는 장르 등)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본 후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그림 1 참조). 본 연구는 유튜브의 유해성을 탐색한 이하림

(2016)의 연구와 과도한 유튜브 이용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정지혜와 

김근영(2021)의 연구를 확장하여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튜브 과몰입의 잠재적 

역기능에 대해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사이버불링 가해행

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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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이용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및 공격신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은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자 청소년 164명, 여자 청소년 168명, 총 332명이었다. 연구대상자

의 학년별 분포는 중학교 1학년 23명(6.9%), 중학교 2학년 74명(22.3%), 중학교 3학년 56명

(16.9%), 고등학교 1학년 130명(39.2%), 고등학교 2학년 21명(6.3%), 고등학교 3학년 28명

(8.4%)이며,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16.4세였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부산광역시 219명

(66.0%), 그 외 지역 113명(34.0%)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의 문항은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 거주지역 등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과 유튜

브 과몰입 척도,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척도, 공격신념 척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진행되었는

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등교수업이 원활하지 않은 시기여서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만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급, 학년 분포를 고려하여 부산, 경기,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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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전라, 제주, 서울, 울산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 55곳을 전화로 섭외하였고, 각 학교의 

재직 교사 중 협조가 가능한 교사를 추천받는 방식의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협조 교사는 

학급 단위로 학생들에게 설문의 방법, 목적에 대해 안내하였고, 각 학급의 단체 카카오톡이나 

다른 SNS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글 설문 링크를 전송하였다.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만 자발

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정의 음료권을 선물로 받았

다. 설문 시간은 약 5~10분 소요되었으며, 수집된 344명의 데이터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신뢰할 수 없는 12부를 제외한 종 3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본 연구에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심진숙(2008), Hinduja와 Patchin(2007), 김은경

(2012) 등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전영태(2018)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척도를 

본 연구자들이 재수정하여 사용한 척도에서 얻은 점수로 정의하였다. 전영태(2018)가 사용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척도에서 사이버 공간의 예시가 블로그, 미니홈피, 메일 등으로 한정되

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시대에 맞게 어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놀리려고 메시지(카카오톡, DM, 페이스북 메시지 등)를 

보낸 적이 있는가?’, ‘휴대전화 메시지(카카오톡, DM, 페이스북 메시지 등)를 이용하여 누군

가에게 욕을 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는가?’ 등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 Likert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척도는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해당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정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영태(2018)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6, 본 연구에서는 .90

(남자 .91, 여자 .86)으로 나타났다.

2) 유튜브 과몰입

본 연구에서 유튜브 과몰입은 정지혜와 김근영(2021)이 과도한 유튜브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에서 얻은 점수로 정의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Young(1998)이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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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을 권정혜(2005)가 게임 상황에 맞춰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로 

수정한 것을 정지혜와 김근영(2021)이 다시 유튜브에 맞추어 재수정한 척도로, ‘인터넷 게임’

이라는 단어를 ‘유튜브’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비록 정지혜와 김근영(2021)은 ‘과도한 유튜

브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 이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이 척도는 단순히 과도한 이용뿐만 아니라 

강박적 집착(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 내성과 

금단(‘유튜브를 하지 않을 때에도 재밌었던 동영상이나 보고 싶은 동영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상상을 한다.’), 일상생활장애(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먼저 유튜브를 하게 된다.’, ‘유튜브 때문에 학교 공부가 소홀해지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다.’), 

신체적 증상(예: ‘밤새 유튜브를 하느라 잠을 못 잔다.’)과 같은 전형적인 중독 증상을 묻는 

총 20문항의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과도하게 유튜브를 이용할 뿐 아니라 유튜브의 이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시청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이 큼을 의미한

다. 정지혜와 김근영(2021)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2, 본 연구에서는 

.91(남자 .92, 여자 .89)로 나타났다.   

3)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본 연구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는 이혜선과 나은영(2020)이 청소년의 폭력성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의 문항을 본 연구자들이 재수정한 척도에서 얻은 점수로 정의하였

다. 원래 이 척도는 Kunkel 등(1995)의 전미 텔레비전 연구나 다른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일부를 추출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원척도 문항이 특정 동영상(예, ‘철구, 보겸, 도티

의 영상’)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에 나오는 특정 영상의 

이름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로는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동영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장면이 나온다.’,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동영상에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동영상에

는 폭력적, 가학적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 상에 답변하도록 

구성되었다. 해당 척도에서 얻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신체적 폭력, 

욕설, 협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에 자주 노출됨을 의미한다. 이혜선과 나은영(2020)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4, 본 연구에서는 .91(남자 .94, 여자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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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격신념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격신념은 Slaby와 Guerra(1988)에 의해 개발되고 정유진과 유미

숙(201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공격신념 척도(Korean Adolescent's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 K-BSAS)에서 얻은 점수로 정의하였다. 이 척도는 다른 관련 척도(즉, 

적대적 인지척도, 공격성 도식 척도 등)와 적정 크기의 상관(.40~.44)을 보여 공인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정유진, 유미숙, 2012), 하위요인으로는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예: ‘만일 내가 싸움에서 물러난다면, 모든 사람은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내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친구가 없을 것이다.’ 등)을 측정하는 5문항, ‘공격 

행동의 정당성’(예: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다.’ 등의 역문항) 

측정하는 4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해당 척도에서 얻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

용에서 공격행동이 정당하고 가치 있는 도구라고 믿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유진과 

유미숙(2012)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72, 본 연구에서는 .77(남자 .79, 

여자 .7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독립

표본 t 검증을 통해 주요 변인의 남녀 간 성차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의 이중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Hayes 

(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의 Model 6을 활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10,000회)을 

이용하여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남녀 청소년을 구분하여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거주지역 및 학교급 등 가외변인에 

따른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연구결과 참조)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변인으로 통제

한 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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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성차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M ),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값을 산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변인들의 왜도 

값은 0.49∼2.06, 첨도 값은 0.04∼4.64로 나타났다. 이러한 왜도 및 첨도 값은 절댓값을 

기준으로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는 기준치인 왜도 3이하, 첨도 8이하에 속하는 수치이므로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은 대체로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공격신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변인에서 남녀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의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t =7.34, p＜.001, d =.80), 공격신념(t =3.89, p＜.001, d =.42),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t =4.08, p＜.001, d =.44) 수준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유튜브 

과몰입(t =-1.24, p＞0.05)은 남녀 청소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표본이 지역적으로 편중(부산 거주 66%)되어 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거주 지역(부산 거주 대 그 외 지역 거주)과 학교급(중학생 대 고등학생)

에 따라 주요 변인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남녀

별로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거주지역에 따라 모든 주요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s＞.05). 반면,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의 

유튜브 과몰입(t =-2.99, p＜.01) 및 사이버불링 가해행동(t =-3.89, p＜.001)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 고등학생의 유튜브 

과몰입(t =-2.90, p＜.01)이 중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t 검정 결과

남자(n =164) 여자(n =168)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t

유튜브 과몰입 2.28 0.75 0.72 0.64 2.38 0.68 0.49 0.04 -1.24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1.98 0.86 1.02 0.91 1.40 0.55 2.06 5.01 7.34***

공격신념 1.85 0.68 0.96 1.51 1.59 0.54 0.89 0.43 3.89***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1.62 0.76 1.64 3.00 1.34 0.47 1.88 3.51 4.0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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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이용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유튜브 이용 특성을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 청소년 164명(100%), 여자 청소년 168명(100%) 전원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튜브 이용 빈도는 무려 83.7%가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은 89.6%, 여자 청소년은 78%가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하였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남녀 모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

다(31.9%). 그 다음은 ‘3시간 이상’ 74명(22.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73명(2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65명(19.6%), ‘30분 미만’이 14명(4.2%)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장르는 ‘게임’(31.9%). ‘음악방송’(20.5%), ‘연예인/크리에이

터’(13.3%), ‘브이로그’ (12.7%) 순이었으나,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 청소년의 절반 

이상(52.4%)이 주로 시청하는 장르로 ‘게임’을 꼽은 반면, 여자 청소년의 절반은 음악방송

(26.8%)과 브이로그(23.8%)를 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이용 특성

항목 명(%)

유튜브 

이용 여부 

남자(n =164) 여자(n =168)
유튜브를 이용함 164(100) 168(100)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음 0 0

합계 164(100) 168(100)

유튜브

이용 빈도

거의 안 한다 1(0.6) 2(1.2)
한 달에 한 번 정도 0(0) 3(1.8)
일주일에 1-3회 5(3.0) 18(10.7)
일주일에 4-6회 11(6.7) 14(8.3)
거의 매일 147(89.6) 131(78.0)

합계 164(100) 168(100)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

30분 미만 4(2.4) 10(6.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31(18.9) 34(20.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52(31.7) 54(32.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9(23.8) 34(20.2)
3시간 이상 38(23.2) 36(21.4)

합계 164(100) 168(100)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장르

게임 86(52.4) 20(11.9)
뷰티/패션 2(1.2) 7(4.2)
먹방/쿡방 3(1.8) 13(7.7)
음악 방송 23(14.0) 45(26.8)
브이로그 2(1.2) 40(23.8)
교육/정보 8(4.9) 10(10)
스포츠 14(8.5) 0(0)
연예인/크리에이터 20(12.2) 24(14.3)
기타 6(3.7) 9(5.4)

합계 164(100) 1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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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표 1에 제시하였듯이, 세 가지 주요 변인에서 성차가 유의하였으므로, 주요 변인의 상관관

계를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먼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유튜브 과몰입은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공격신념,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과 모두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33~.59)을 보였다. 즉, 유튜브 과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적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며(r =.46, p＜.001), 공격행동이 정당하고 가

치 있는 도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r =.33, p＜.001), 사이버불링 가해행동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r =.40, p＜.001).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유튜브 과몰입은 폭력

적 콘텐츠 노출도(r =.37, p＜.001), 사이버불링 가해행동(r =.28, p＜.001)과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28~.59)을 보였으나, 남자 청소년과는 달리 유튜브 과몰입과 공격

신념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 =.10, p＞.05). 

앞서 제시한 성별에 따른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공격신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유의한 

평균 차이에 더하여, 일부 변인 간의 상관관계 양상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후의 연구모형 

분석에서는 남자와 여자 청소년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기술통계 분석에서 학교급에 

따라서도 일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있었으므로 학교급은 공변인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3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1. 유튜브 과몰입 -

2.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46***

.37***
-

3. 공격신념
.33***

.10

.50***

.25**
-

4.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40***

,28***

.59***

.59***

.52***

.26**
-

주. 남자 청소년의 값을 상단에, 여자 청소년의 값을 하단에 제시함.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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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

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의 이중매개효과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을 

활용하여 남녀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학교급은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분석함). 

첫째,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남자 β =.36, p＜.001; 여자 

β =.28, p＜.001)과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남자 β =.47, p＜.001; 여자 β =.36, p＜.001)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격신념을 종속변수로 두고 유튜브 과몰입과 폭력

적 콘텐츠 노출도를 투입했을 때, 남녀 청소년의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남자 β =.44, p＜.001; 

여자 β =.25, p＜.01)는 공격신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반면,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

(남자 β =.12, p＞.05; 여자 β =.03, p＞.05)은 공격신념에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셋째, 

종속변수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두고 유튜브 과몰입,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공격신념을 

투입했을 때, 남녀 청소년의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남자 β =.40, 여자 β =.53, ps＜.001).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의 공격신념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여자 청소년의 공격신념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유의하

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자 β =.29, p＜.001; 여자 β =.12, p＞.05). 끝으로, 

종속변수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두고 유튜브 과몰입,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공격신념을 

투입했을 때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남자 β =.08, p＞.05; 여자 β =.07, p＞.05). 즉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을 통제했을 때, 남녀 모두 유튜브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 두 변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의 

이중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대상 B β SE t
95% CI

F R2

LL UL

유튜브 

과몰입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남자 0.27 .47 0.04 6.60***  .19 .35 22.28*** .22

여자 0.15 .36 0.03 4.91***  .09 .21 12.90*** .14

유튜브 

과몰입
공격신념

남자 0.05 .12 0.03 1.56 -.01 .11 (남자)

18.53***

(남자)

.26
여자 0.01 .03 0.03 0.41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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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F, R2의 값은 위에서부터 남자, 여자 청소년의 순서로 제시됨.

*p＜.05, **p＜.01, ***p＜.001.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의 

이중매개모형(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간접효과의 차이 검증결

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표 5과 같다. 

표 5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의 

이중매개효과 및 매개효과 크기 검증

대상 B β SE t
95% CI

LL UL

총효과
남자 0.23 - 0.05 4.92***  .14 .33
여자 0.13 - 0.04 3.62***  .06 .19

직접효과
남자 0.05 - 0.04 1.12 -.04 .14
여자 0.03 - 0.03 1.07 -.03 .09

간접효과(총합)
남자 0.19 .28 0.07 -  .16 .41
여자 0.09 .21 0.05 -  .11 .30

경로1

X→ M1→Y

남자 0.12 .19 0.05 -  .10 .28
여자 0.09 .19 0.05 -  .10 .30

경로2

X→ M2→Y

남자 0.02 .04 0.03 - -.02 .10
여자 0.00 .00 0.01 - -.02 .03

경로3

X → M1→ M2 → Y

남자 0.04 .06 0.02 -  .02 .11
여자 0.01 .01 0.01 - -.00 .03

경로1 - 경로2
남자 0.10 .15 0.06 -  .04 .26
여자 0.09 .19 0.05 -  .09 .30

경로1 – 경로3
남자 0.08 .13 0.05 -  .02 .23
여자 0.08 .18 0.05 -  .09 .29

경로2 – 경로3
남자 -0.02 -.02 0.03 - -.10 .03
여자 -0.00 -.01 0.01 - -.04 .02

주. X: 유튜브 과몰입, M1: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M2: 공격신념, Y: 공격신념.  

*p＜.05, **p＜.01, ***p＜.001.

독립변인 종속변인 대상 B β SE t
95% CI

F R2

LL UL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남자 0,31 .44 0.06 5.70***  .21 .42 (여자)

 4.29**

(여자)

.07여자 0.22 .25 0.07 3.05**  .08 .36

유튜브 

과몰입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남자 0.05 .08 0.04 1.12 -.04 .14

(남자)

35.01***

(여자)

22.87***

(남자)

.47

(여자)

.36

여자 0.03 .07 0.03 1.02 -.03 .09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남자 0.46 .40 0.08 5.56***  .30 .62

여자 0.59 .53 0.08 7.65***  .44 .74

공격신념
남자 0.46 .29 0.11 4.29***  .25 .68

여자 0.15 .12 0.08 1.79 -.02 .31

유튜브 

과몰입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남자 0.23 36 0.05 4.92***  .14 .33 19.02*** .19

여자 0.13 .28 0.04 3.62***  .06 .19  6.9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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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개효과 총합은 남자 청소년(β =.28, 95% CI [.14, .33]), 여자 청소년(β =.21, 95% 

CI [.11, .30])이 모두 유의하였고,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를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1(X → M1→ 

Y)도 남자 청소년(β =.19, 95% CI [.10, .28]), 여자 청소년(β =.19, 95% CI [.10, .30]이 

모두 유의하였다. 공격신념을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2(X→ M2→ Y)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

(β =.04, 95% CI [-.02, .10]), 여자 청소년(β =.00, 95% CI [-.02, .03]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이중매개경로(경로3, 

X→ M1→ M2→ Y)의 경우, 남자 청소년(β =.06, 95% CI [.02, .1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유의하지 않았다(β =.01, 95% CI [-.00, .03]).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이중매개경로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유튜브 과몰입은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를 통해서, 그리고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

신념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이중매개

모형), 여자 청소년의 경우, 유튜브 과몰입은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를 통해서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간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단일매개모형). 검증된 연구모형(수정된 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에 더하여, 경로1, 경로2, 경로3을 통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남녀 청소년 모두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를 통한 매개효과(경로1)의 크기는 공격신념을 통한 매개효과(경로2)나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의 이중매개효과(경로3)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 

모두 경로2와 경로3을 통한 간접효과 크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남자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의 이중매개모형(수정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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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여자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의 

단일매개모형(수정된 모형)

Ⅳ.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환경 변인 및 개인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 콘덴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남녀 청소년 332명을 대상으로,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고 그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연구문제 1),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

년 중 유튜브를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은 무려 83.7%나 차지하였으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남녀 모두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31.9%), 하루 3시간 이상을 이용

하는 청소년도 22.3%나 되었다.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 점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장르였는데, 남자 청소년들은 게임방송을 주로 시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86명, 

52.4%), 음악방송(23명, 14.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음악방송을 주로 

시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5명, 26.8%), 브이로그(40명, 23.8%)를 시청한다는 응답

이 두 번째로 많았다. 유튜브 이용 특성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남자 중학생만을 대상

으로 한 다른 연구(정지혜, 김근영, 2021)에서 78%의 남자 청소년이 유튜브를 거의 매일 

시청하고, 주말을 제외한 주중 평균 이용시간이 2시간 22분이며, 30% 이상은 3시간 이상을 

시청한다는 점, 그리고 69%의 남학생들이 게임방송을 주로 시청한다는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한 남녀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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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시간을 들여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임을 확인해준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는 콘텐츠가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나스미디어, 2022)

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유튜브 과몰입이 청소년의 인지, 정서,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기 위해서는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를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 공격신념,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33~.59)을 보였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유튜브 과몰입과 공격신념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나 

사이버괴롭힘 가해행동과의 상관도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유튜브에 과몰입

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주로 시청하는 장르가 남자 청소년들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일 것으

로 보인다(나스미디어, 2022).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게임방송에서

는 욕설, 물리적 위협이나 신체적 폭력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등장하며(이하림, 2016), 

특히 게임을 소재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의 욕설은 강한 폭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정연, 황성욱, 2016). 이에 반해, 여자 청소년은 유튜브에 과몰입하더라도 게임방

송 보다는 음악방송이나 브이로그 등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자 청소년보다 폭력적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이로 인해 공격신념이 높아지는 과정을 통하여 사이버괴롭힘에 관여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차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콘텐츠에 자주 

노출될수록 남녀 청소년의 공격신념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수준이 높은 점은 폭력적인 콘텐

츠 시청이 공격적인 신념과 태도 등의 인지도식을 강화시켜 폭력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Anderson과 Bushman(2001)의 메타분석 결과와 일치하며, 폭력적 

콘텐츠 시청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신소라

(2016)의 연구나 공격신념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을 보여주는 

연구들(Ang, Li, & Seah, 2017; Wright & Li, 2013)과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중매개모형을 성별을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연구문제 3), 유튜

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의 매개효과는 남녀 

모두 유의하였으며,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또한 유튜브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미치는 직접효과는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 자체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직접 

증가시키기보다는 주로 폭력적 콘텐츠 노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간접적

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 

콘텐츠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하고, 이는 다시 공격신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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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 콘텐츠 노출을 통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청소년이 폭력적인 콘텐츠를 시청할 때 폭력적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사이

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신소라(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한,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경험, 혹은 폭력적인 미디어 노출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김경은, 최은희, 2012; 김혜영, 

민정식, 2014; 성동규 외, 2006)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남자 청소년의 

경우,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 콘텐츠 노출과 공격신념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사이버불

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 경로는 선행연구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던 결과로, 

폭력적 콘텐츠 노출에 더하여 공격신념을 경유하여 사이버불링을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경로

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폭력적인 콘텐츠에 반복

적으로 노출될 때 공격적인 인지도식이 강화되어 폭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며, 사이

버공간 상에서 일종의 탈억제 현상을 유발한다고 보는 Anderson과 Bushman(2001)의 일반 

공격성 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인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다만, 이러한 이중매개 경로가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유의한 점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앞서 논의한 대로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남녀 간에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즉,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유튜브 과몰입과 공격신념 간의 단순 상관조

차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학생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 콘텐츠(즉, 상대적

으로 폭력성이 낮은 음악방송이나 브이로그)가 남자 청소년들(즉, 주로 폭력성이 높은 게임방

송)과 크게 달라 유튜브 과몰입 자체가 공격신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신념 척도가 주로 ‘외현적(신체적)’ 

공격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묻고 있어서 여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신념을 민감하게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격신념 척도의 편향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Crick과 Grotpeter(1995)가 공격성의 정의를 신체적 공격성으로만 제한한다면 80% 이상의 

공격적인 여자 청소년(주로 관계적 공격성을 특징으로 하는)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점과도 맥을 같이한다. 즉,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신체적 공격성보다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간접적, 관계적 공격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주로 ‘신체적’ 공격신

념을 경유하지 않고도 폭력적 콘텐츠 노출의 증가만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유의하게 

예측되는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청소년 교육과 상담 개입에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지

만, 이러한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폭력적 콘텐츠 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튜브 시청 자체를 규제하려는 노력보다는 유튜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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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몰입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가 담고 있는 폭력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요소를 

규제하거나 감소시키는 노력과 함께 청소년 스스로 폭력적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이 핵심적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이혜령(2004)의 연구에서는 폭력의 정의에 대한 

교육, 폭력적 장면에 대한 예시, 폭력적 장면을 볼 때의 느낌을 탐색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 교육이 폭력적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김형진과 정효정(2021)의 연구에서는 유튜브 동영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이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 및 유튜브 동영상의 상업성을 이해하는 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유튜브 이용습관을 학습

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청소년이 

유튜브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능력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의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인

식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예방 교육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공격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게, 남자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이 

폭력적 콘텐츠 노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차례로 공격신념을 강화하여 사이버불링을 증가시키

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는 폭력적 콘텐츠를 규제하거나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교육과 함께, 

과도한 유튜브 시청을 통해 폭력적 게임에 자주 노출되어 이미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 도식을 

발달시키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적 개입을 통해서 그들의 신념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심리교육이나 상담적(인지적) 개입이 사이버불링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 및 청소년 교육,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인지적 개입의 다양한 측면들(Beck, 2000)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성상희, 홍창희, 김귀애, 2014), 그 외 공격성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과 합리적인 생각을 구별하는 훈련이나 적절한 문제 해결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인지행동적 프로그램들도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라, 신현균, 2017). 따라서 상담 현장에서 공격신념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격신념을 낮추고 공격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하도

록 조력함으로써 사이버불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폭력적 콘텐

츠 노출도와 공격신념을 통해 설명하는 이중매개 모형을 처음 제안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일반 공격성 이론(Anderson & Bushman, 2001)의 

예측과 맥을 같이 하지만, 유튜브라는 특정 미디어 플랫폼과 사이버 공간상의 공격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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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모델 검증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나 청소년이 주요 시청하는 콘텐츠의 장르, 

폭력적 콘텐츠 노출도와 같은 주요 변인들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이론적 정교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과몰입이나 공격신념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개념적 정의에 비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즉, 유튜브 과몰입을 기존의 인터넷 중독 관련 척도를 수정하여 중독 증상에 초점을 

두어 정의하고 측정하다 보니, 유튜브 이용시간이나 이용빈도 등 보다 객관적인 과몰입의 

지표들을 반영하여 유튜브 과몰입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 유사하게, 공격신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 개념을 주로 외현적/신체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측정한 한계를 극복

하지 못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신념 척도가 여자 청소년의 공격신념을 충분히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작화 문제를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모델을 검증하는 연구가 후속된다면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주요 변인에서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이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분석하였으나, 그 외 가외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예를 들면, 

성적, 가족의 경제적 상태, 또래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설계 및 분석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성차에 주목하여 성별에 따라 유튜브 과몰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잠재변수 수준에서는 이러한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조작화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다집단 분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처럼 유튜브 과몰입 청소년이 폭력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어 공격신념이 강화되고 이것이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대안적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자주 하다 보니 공격신념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설계 상 이러한 양방향성의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줄 수 없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등 종단설계를 활용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유튜브는 동영상 시청을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를 잡게 되었고, 청소년의 공격성과 미디어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 모두 유튜브 과몰입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추론해왔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유튜브 과몰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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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튜브 과몰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가능한 기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검증함으로써 이론뿐 아니

라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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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uTube overindulgence and perpetration of 

cyberbullying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 dual mediation model of exposure to violent content 

and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Cho, Sungbin* ･ Lee, Donghyung**

This study proposed a sequential dual-mediation model in which YouTube 

overindulgence(YO) affects cyberbullying perpetration(CP) through exposure to 

violent content(EVC) and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BSA) in adolescence. This 

study then tested the model with 332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 online survey which 

measured major variables, and the model was analyzed using the PROCESS macro 

model 6.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YouTube usage,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YouTube genre mainly watched between 

males and females, and male adolesc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than 

females in all variables except for YO.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male adolescent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YO, 

EVC, BSA, and CP, however, for female adolesc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YO and BSA. Second, the direct path from YO to CP was 

not significant for either male or female adolescents, but the pattern of indirect 

influences of YO on CP was different between genders. Whereas the path from 

YO to CP via EVC was significant for both genders, the sequential mediation path 

from YO to CP via EVC and BSA was significant only for mal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for cyberbullying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fully discussed.

Key Words: YouTube overindulgence, exposure to violent contents,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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